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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前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 “尹 

3~4월 중에는 특별한 메시지 내거나 행동할 

계획 없다.”

검찰을 떠난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

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촉

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윤석열 前검찰총장

이 또 다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.

일각에서는 윤 前총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

스(SNS)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

도 제기되지만, 윤 前총장은 당분간 생각을 

정리하며 저술 활동에 집중할 계획으로 전해

졌다.

윤 前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윤 

前총장이 3~4월 중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내

거나 행동할 계획이 없다고 10일 전했다.

법무매거진

윤석열 前 검찰총장, 

당분간 생각 정리하며 저술 활동 집중할 듯 법조인 동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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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관계자는 “(윤 前총장이) 3~4월은 특별

히 움직이지 않고 생각을 정리할 계획으로 안

다.”며 “따로 홍보할 내용이 없고 소통 담당자

를 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. 달리 SNS 

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은 계획하지 않고 있

다.”고 말했다.

대신 윤 前총장은 법률가로서 헌법 소신 등

을 담은 저술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

다. 검찰개혁이나 법치주의 등에 대한 종합적

인 입장을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.

강연 등 외부활동은 자제하고, 법무부와 진

행 중인 징계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에 집

중할 예정이다.

윤 前총장은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했고, 

이튿날 사표가 수리돼 공식적으로 검찰을 떠

났다.

그는 사퇴 이후 언론인터뷰에서 LH 투기 의

혹을 ‘망국적 범죄’라고 정의하고, “(국토부) 

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

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

한다.”고 촉구했다.

사퇴 후 첫 공식메시지를 통해 수사를 촉구

한 것인데, 정작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여의치 

않아 일각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

나오기도 했다.

(출처/세계일보)


